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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has been developed a good curriculum to reflect the demand 

in the industry. NCS is defined as systemizing the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required to perform a task 

in the industry. It is an effort to reduce the gap between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occupational 

requirements. However, when NCS is applied, the task level is changed to the title of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policy outcomes for the government project. And, the NCS has been emphasizing the purpose of 

license acquisition, rather than using the standard for tasks in the industry. It means that the misuse of NSC 

hinders utilizing it as the original purpose of standardizing a task. It requires the customer to study the 

required competency unit with a no-choice option. Moreover, it makes it hard for companies or industry 

autonomically run the NCS. Therefore, we define the operational range in terms of the education field, the 

qualification field, and the career field to diffuse and apply NCS, and suggest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Keyword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Education-Career-Qaulification Link, KECO(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 서 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하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

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
이라 정의하면서도,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과 현장에서 필

요로 하는 직무차이를 개선하고자 개발되었다. 즉, 교육

계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의 Needs와 실제 산업현장에

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수준의 Needs의 GAP을 완화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NCS가 개발되었다는 것이

다.[1] 

그러나, NCS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국정과제로서의 정

책성과에 대한 요구에 따라 NCS에서 요구되는 직무수준

은 자격명으로 변경되어, 기업 및 산업의 자유로운 표준의 

활용을 통한 유사 직군간의 직무표준화로 활용되었다기보

다 정책성과 기준의 표준활용 자격취득이라는 목적성을 강

조하여 표준의 활용을 저해하여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NCS의 활용부진 및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않는 표준이 50%를 넘는다는 것으

로 표준의 활용측면에 대한 지속적 보완을 요구받았다.

또한, [Figure 1]과 같이 NCS는 직무별 능력단위와 능

력단위요소 그리고 수행준거로 구성되고, 능력단위는 해

당수준에서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필수능력단위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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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NCS는 활용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필수 능력단

위 학습을 요구하면서 기업 및 산업의 자율적 표준운영을 

통한 자생적인 표준의 활용확산을 저해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NCS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학력, 경력, 자격 

측면에서의 운영범위를 정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표준 활

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분야별 현재 NCS의 활용범주의 한계

2.1 교육분야 

교육분야에서의 NCS의 범주는 [Figure 2]와 같다. 

고등교육에서 관련학교 및 학과는 졸업과 자격을 동시

에 부여할 수 있는 고유특성의 목적자격, 즉 NCS 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품질경영 L5, 기계설계 L3와 같은 

NCS 활용 결정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필수능력단위와 선

택능력단위를 통해 대학교과 커리큘럼에 반영한다. 

이 커리큘럼의 구성은 과거 전공과목에 대해 교양, 공통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 수학 기간동안 학점으로 배

정하여 요구되는 최소시간을 전공교과목과 매칭한다. 이

후 학과 및 교수진은 관련 필수 능력단위에 대한 현장직무

수행 중심의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졸

업장과 더불어 국가기술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때, 외부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

의 요구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자격에 응시하도

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장점은 무조건적인 100% 

졸업이 아닌, 유급 및 복기를 통한 해당능력 확보와 자격

부여를 통하여 검증된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연스러운 입직자들의 능력을 통해 추후 학력만 

가진 그룹과 자격을 가진 그룹 그리고 자격과 졸업을 모두 

가진 그룹간의 사회경제적 경쟁에 있어 최종 미래 국가자

격의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단순히 졸업자의 배출이 아

닌 청년 일자리창출과 연계를 위해서 반드시 학습근로자

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협약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 학습근로자에 대한 취업연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유형인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제도를 운

영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및 학습근로자를 지

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직업과 직무중심의 교육이 학문 추

구라는 교육의 원론적인 목적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의견

이다. 보다나은 이론과 원리의 개발과 지적요구에 대한 연

구와 학습도 학문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배제하고 오직 

재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교육만을 시킨다는 것이 교육

기관의 목적에 배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도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실험실

습과 장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커리큘럼

의 변경에 따른 교육방법론의 변경도 문제점으로 대두되

[Figure 1] Competency unit structure for each job[5]

[Figure 2] Application scope in education fiel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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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학교는 

졸업생의 발전이 곧 학교의 발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많

은 교육기관이 NCS기반의 커리큘럼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이다.

2.2 자격분야

국가기술자격은 1958년도 이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기능인력의 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발전

과 더불어 직업과 산업의 다변화와 복잡화에 대해 기존의 

자격과 교육이 이에 따라 충분히 변화하지 못하여, 현재는 

교육, 자격, 산업 및 기술요구능력 간의 상호 수준 불일치

를 가져왔다.[2] 

외국의 경우 자격은 순수자격(Qualification), 학위

(Diploma), 수료인정서(Certification)을 포함해 자격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의 자격(Qualification)

은 이들 자격의 의미가 서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가지는 고질적인 병폐인 학

문을 숭상하고 기술을 천하게 여기는 문무귀천에 따른 역

사적인 바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격이 

추구해야할 미래 목표는 이렇게 따로 인정되고 있는 자격, 

학위, 수료 모두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Figure 3]과 같이 모든 

자격이 동일한 NCS의 능력단위를 추구하여 검정방법 및 

평가방법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상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자격 운영에 대한 문제점 중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격의 기본 문제점은 NCS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

준에 대해 ~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해진 정량 이상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능력단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제 3자 

평가자 기준에 따라 일정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자격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에 대한 공평성

과 통용성은 미래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중소기업에서 기계설계 L3수준을 설

계하여 사업내 자격으로 운영 기업자격이 주어진 근로자

는 국가가 인정하는 일학습자격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

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기계과를 졸업한 근로자는 정식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학위연계와 국가기술자

격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격의 연계범주에 포함된다. 

결국 만능은 아니지만 NCS를 기반으로 일정능력단위

를 수료하거나 학습한 근로자에 대해 NCS에서 요구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정량 점수 이상인 경우 자격을 수여하고 

이들 관련 자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심도있게 논

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2.3 경력분야

[Figure 4]는 재직자 및 입직자의 경력과 관련된 범주

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에서 알 수 있듯 경력과 관련된 훈련은 양성

교육과 향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양성교육은 

입직자 또는 입직예정자에 대한 기초적 직무수준을 양성

하는데 목적이 있고, 향상교육은 일정수준의 직무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승진 및 전환배치 등에 필요한 능력수준

을 요구할 때 기업에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경력분야의 연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직종 및 직업

에서 양성교육의 통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직종별 

또는 직업별로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능력단위 이수

와 기업별 요구사항에 대한 모듈형 형태의 이수로 각 능력

[Figure 3] Application scope in qualificiaton field[5]



38 NCS기반 학력-경력-자격 연계 및 활용 방안 관한 연구 최 성 희 ･박 재 현 ･양 광 모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기업에서의 이직 

및 전직자에 대해 동일직종 및 직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의 직무수준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 문제는 양성교육과 같이 장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향상교육에서 직무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훈련

에 대한 프로그래밍으로 기업별로 적용이 가능하다.[3]

3. NCS기반 학력-자격-경력의 연계 MAP

[Figure 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등

급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산업기사 등급을 기준으로 기

술과 관리계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1]

여기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실무능력’과 ‘실무경력’이
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무능

력’은 실무 직업 또는 산업체 경력이 아니더라도 교육기

관, 직업훈련학교 또는 관련 훈련기관을 통하여 실무능력

에 대한 수료 및 이수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무

경력’은 실제 관련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다 것을 의미한다.[4]

[Figure 5]에서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기술사의 응시

요건을 살펴보면,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실무 능력’ 즉, 

기술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실무경력’ 즉, 현업과 관련된 직무종사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사 등급에서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기사등급에서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
년, 산업기사 등급에서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른 자격증 소지자의 ‘실무능력’ 요구

에 대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기능사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의 제한없이 직무에 진입한 경우로 순수 기술로 향상

능력을 키우는 입장에서 ‘실무경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Figure 4] Application scope in career field[5]

[Figure 5] Q-net National technique license level and qualification for examinatio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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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능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현장기술 뿐만 아니라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운영체계에서 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소분류인 직종과 세분류인 직무에서 각 등급체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 등급을 직무전문가로 보느냐 

아니면 직종전문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에 해당한

다. 기술계나 순수경력인 경우 실무경력을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면서 준학사나 학사인2경우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정방법에 있어서 기능사와 기능장의 경우 과목

에 상관없이 60문항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산업기사

는 해당 종목에서 3~5개의 과목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어 

산업기사 등급은 직무이외에 직종에서 필요한 검정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기사 등급은 직

무전문가가 아닌 직종전문가에 대한 자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요건에 대

해 다음 [Figure 6]과 같이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ure 6]은 유럽과 같이 만 16세인 국가의무교육 졸

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2004년

부터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인

의 8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16세의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직업능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는 가정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형적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경우,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자격과정과 학교 졸업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즉 현재 운영중인 일학습병행 자

격에 대해 레벨이 정해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

정을 운영하고 이후 국가기술자격의 능력단위의 부족한 

부분을 과정평가형 또는 진학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일학습병행과 과정평가형제도, 학력, 

경력, 그리고 자격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기준이 필요

하다.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자격은 응시자격요건이 없

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능력사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직업과 산업으로 능력사회를 구현하고자 한

다면, 현재 자격의 요건을 유럽과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

서 활용하는 Dual 시스템에 근본적인 취지에 발을 맞추어

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회진출 연령을 만 16세로 보고 

[Figure 6] Occupational ability development structure based on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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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에 진출을 할 것인지, 학력체계에 따

라 사회에 진출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초의 기능자격에 대하여 응시자격 요건이 없는 것이 아

니라, 고등학교 졸업수준을 가장 근본 자격으로 본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 중 가장 하위 자격인 기능

사 자격은 국가가 운용하는 기본 자격으로 그 요건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비인문계 고등학교로 직업과 직접 연계가 가능한 고등

학교 졸업이상자는 시험을 통해 기능사 자격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 인문계에서 공부한 

경우는 실제 직무 또는 관련 직종에 실무경력 1년이 인정

되어야 기능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자격의 현실

화 및 자격능력의 신뢰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은 일률적인 연수에 따라 

자격의 승급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격승

급의 필수조건을 기술계와 관리계로 구분하고, 기술계는 

자격 등급의 이동을 위해서 최소 요구 학력을, 관리계는 

해당 직무 실무경력을 필수응시요건으로 정하여 운영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의 자격체계와 가장 큰 차이는 기능장 자격

에 대한 정의이다. 기능장이란, 직종전문가가 아닌 직무전

문가로 한 분야에서 자신의 직무에 통달하거나 다기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할 수 있다. 다기능을 보유한 기능장이라

도 직종 전체의 직무에 대해 통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의 위치 및 범위를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의 연계방안으로, 기능사는 앞

서 언급한 것처럼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인문계 졸

업자 중 실무 또는 해당 직종에서 1년을 근무한 자가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능장은 기술자로서 

현업에서 10년 정도의 실무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이다. 만약 학력으로 기능장에 진입하고자 한다

면 최소 준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동일직무에서 5년 이상, 

학사학위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산업기사의 경우 기술계와 관리계의 중간 변환자격으

로 통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산업기사에 응시하기 위

해서 기술계에서 기능장자격을 가진 자가 준학사학위를 

가졌을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관리계 쪽에서는 학사학위

자는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산업기사는 

직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실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

정한 기준이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기사자격과 기술사 

자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기사부터는 직업전반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기술계에서 기사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자격자가 최소 실무경력 

2년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산업기사는 기능장자격을 가

진 자가 준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경우, 관리계에서는 학

사학위 이상인 자가 실무경력 1년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

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관리계에서 기능장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학사학위자

가 실무경력 5년 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

에서 놓여지는 위치와 상관없이 산업기사와 기능장의 위

치는 직무에 있어서는 기능장의 위상은 높였으나, 직종에 

관련해서는 산업기사 수준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자격은 대학의 교과과정상 직업 전반에 대한 

지식의 이해와 더불어 일정 직종에서의 전공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4. NCS의 활용 방안

4.1 NCS기반 학력-자격-경력 수준의 확산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현재 산업과 직업 그리고 학력과 

매칭을 위해서는 기술자(Engineer)와 관리자(Manager)

라는 2개의 트랙 형태로 개선되어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기술자는 이론 및 학문적 지식

부분에 실제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수학하는 내용에 취약

할 수 있고, 반대로 관리자는 이론적 부분은 강할지라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역량 및 기술능력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산

업과 직업을 통합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Table 1>은 NCS에서 요구하는 8등급 수준에 대한 

기술, 자격, 학문적 수준에 대해 기본적 구조를 제시하

였다. 

<Table 2>는 NCS 8등급 수준에 따른 자격, 경력 그리

고 학력에 대해 상호인정 최소 연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였다. 

표준의 활용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그 전

환점이 될 수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능력개발의 유

형에 따라 양성교육과 향상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 

내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과정이

수를 통한 지속적 능력개발 결과에 따라 승급 및 직무변경

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기반으

로 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복합적 평가는 현재 불일치

를 보이고 있는 교육과 직업의 차이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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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NCS기반 평생능력개발 경로 및 임금체계 

연계

국내 직업과 교육의 불일치의 근본원인은 임금체계에 

있다. 전통적으로 학문을 중시한 풍토에 입각해 우리나라

의 전통적 직업문화는 서로를 인정하는 노사문화보다는 

의심과 투쟁의 노사문화로 자리잡았다. 직업의 귀천이 없

고, 이론을 배운자는 배운 것을 활용하는 직업에, 기술을 

배운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인

으로 평등하다고 느낀다면, 나은 사회발전의 기반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평생

능력개발경로와 임금체계 연결방안은 다음을 가정한다. 

첫째, 현장계와 관리계에 대한 인원 선발은 직업 진입시 

결정되며 평생능력개발경로 이동을 요구할 시, 그에 등가 

되는 수평이동도 가능하게 한다. 

<Table 1> Basic structure for each level[5]

<Table 2> Work experience for each leve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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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계열의 노동강도는 동일(육체노동, 정신노동)

하다. 

셋째, 두 계열의 임금증가는 연도별 경제 상승률에 따라 

동일하다.

넷째, 평생능력개발경로의 수준상승을 요할 시 반드시 

요구수준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이상의 가정을 기준으로 KECO 분류에 기반한 평생경

력개발경로의 장기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Figure 7]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확산방안에 대해 

학력-경력-자격 연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물론 연구

의 수행은 연구자 개인의 제안일 뿐으로 제도의 도입 및 

시스템구축은 외부적 환경영향으로 그 한계가 있다. 

기존 NCS와 자격에 관련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Table 3>과 같다.

<Table 3> Uniqueness of the study

Uniqueness

Scope
The complex link among qualification, career, 
and education level based on NCS

Result
Suggesting the method to conenct the link 
among qualification, career, and education

Purpose Suggesting the evaluation criteria standardized 

연구는 크게 교육분야, 자격분야 그리고 경력분야에서 

미스매칭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학력-경력의 등가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등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

이지 않는 차별의 임금체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장기 개

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하였다.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에 기반을 두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되어야 할 

전반적 표준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력, 

경력, 기술자격 등은 하나의 잣대를 통해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역시 하나의 제시 

기준일 뿐 이를 활용하여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공감대 및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나 오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

가표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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